
예전에는 사하촌에 서낭당이니 장승

이니하는마을지킴이들이많았다. 그러

던 것이 알고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버렸

다. 용케 살아남은 것들도 제의(祭儀)가

뒤따르지 않아서 젯밥 굶은 지가 오래되

었다. 그런데비하면운달산김룡사의사

하촌 서낭신은 아직도 마을사람들에 의

해 받들어지고 있어서 절골로 들어서는

느낌이푸근하다. 

운달산(雲達山, 1097m)이라는 지명은

신라 진평왕 때 운달조사가 이 산에 들

어와‘운봉사(雲峰寺)’라는 절을 창건하

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김룡사(�龍寺)’

라는 이름은 조선 중기 사하촌의 어느

장자가 운달산신에게 기도하여 남매를

얻어 아들의 이름을 용(龍)이라 지었는

데, 그 후 마을과 절 이름을‘김룡’으로

고쳐불렀다고전한다. 

김룡사생태탐방은주차장-보장문구

간, 김룡사 경내와 주변, 김룡사-양진암

구간등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주차장에서 큰 절의 보장문까지 1km

가량은 비포장 숲길이다. 자동차들이 뻔

질나게드나든다. 사람이있든없든숲속

에서는자동차속도를늦추어야한다. 그

렇지 않으면 주위의 식물들이 먼지를 뒤

집어써서 탄소동화작용과 숨쉬기에 지

장을받게된다. 

김룡사 숲은 들머리부터 그윽하다. 활

엽수로는 참나무류가 주종을 이루고, 침

엽수로는 소나무와 전나무가 주종을 이

룬다. 특히 이곳의 전나무 숲은 소문 없

이좋은숲이다. 

나무들의 수종(樹種), 수령(樹齡), 생육

상태가 거의 같아서 다른 숲과 구분되는

숲을‘임분(�分)’이라고 하는데, 김룡사

주변이전나무임분에해당된다. 이곳전

나무는 씨를 받아둘 만큼 유전자가 좋아

서 지난 1996년부터 2ha 임분에서 10년

동안우량종자를받아냈다. 

전나무가 위세를 부리기 전에는 소나

무가 김룡사 숲의 주인이었다. 아니, 지

금도 장송들이 곳곳에 우람하게 모여서

흘러간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위세를 부

리고있다. 부도전주변과대웅전앞뒤와

석탑과 석불 주위에 남아있는 장송들도

그들무리들이다. 

운달산의 소나무들은 역사가 있다. 조

선말까지도 운달산은 왕실에 숯을 공급

하기 위한 향탄봉산(香炭封山)으로 대우

받아왔다. 고종때세운향탄봉산사패금

계(香炭封山賜牌禁界) 비석이 역사의 증

인이다. 그 비석은‘왕실의 숯을 굽기 위

해 김룡사에 하사한 숲이니 일반 백성들

의출입을금한다’는경고석이다. 

김룡사 일주문 이름은 홍하문(紅霞門)

이다. 사뭇 감상적인 느낌을 주지만, 붉

은 노을이 푸른 바다를 꿰뚫는다는‘홍

하천벽해(紅霞穿碧海)’에서 빌려온 선가

(禪家)의글귀이다. 

숲 터널을 지나오는 동안 왼쪽으로는

냉골이 쉬임없이 흘러내리고 있다. 냉골

은 문경 8경 가운데 하나로, 운달계곡이

라고도불리는사하촌의상수원이다.

전나무 숲길이 끝나면 개울가에 전통

해우소가 있다. 이 해우소 역시 다른 전

통 해우소와 마찬가지로 경사진 비탈에

중층 다락형 구조로 서 있다. 용변칸의

톱밥은 용변을 보고난 뒤에 변조칸에 넣

어서 배설물들을 덮도록 되어있다. 그렇

게해서 뽀송뽀송 말려진 배설물은 건비

(乾肥)가 되어 채전밭으로 실려나간다.

이것이 근래까지 내려온 김룡사의 전통

유기농법이다. 김룡사는 과거 여러 차례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다. 1997년 겨울에

도 밤중에 화재가 나서 설선당(說禪堂)

과범종루등주요당우들을태웠다. 

대웅전 뒤로 산불이 내려오지 못하도

록 일정 공간의 나무들을 베어내고 내화

수림대를 조성한 것은 경험 끝에 나온

조치일것이다.

경내의 조경수로는 극락전과 응진전

앞 배롱나무, 대웅전 앞 자목련 손꼽을

만하다. 신도가기념식수를한주목도눈

에 들어온다.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경내

에‘내 나무’를 한 그루씩 심는 일은 매

우뜻있는생태사찰만들기가될것이다. 

절에 있는 은행나무들은 해마다 은행

을 따서 관가에 바쳐야 했기 때문에 대

개 암나무들이다. 그러나, 김룡사 명부전

앞은행나무는숫나무이다. 

응진전 뒤로 돌아가면 고졸한 석불과

조촐한 분위기의 석탑이 자리하고 있다.

다소 외지고 생뚱맞은 곳에다 석불과 탑

을 조성한 것은 다분히 풍수적인 동기가

있었다. 즉, 두 석물이 자리한 곳에 지하

의 암맥이 돌출해 있어서 이를 누르기

위함이다. 

이러한 풍수적 견해들이 과학적이냐

아니냐하는문제는그리중요하지않다.

풍수적 인식과 삶의 태도가 자연환경을

지켜낸다는사실이더중요한것이다. 풍

수는 고유한 자연경관을 지키고 환경 훼

손을 막는 좋은 대안문화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김룡사는 사하촌이 멀고, 좌향이 양명

하여토봉을기르고있다. 산중에서토봉

을기르면여러가지로이로움이있는데,

벌들이 꽃가루받이를 해주기 때문에 생

태적으로 좋고, 스님들에게 건강식품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좋다. 암자나 토굴에

서는재정확보의수단이될수도있다. 

산중사찰은 어딜 가나 양명(陽明)하다.

좌향도 그렇지만 전각을 짓기 위해 나무

를 베어내 일조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

햇볕을 좋아하는 곤충들이 경내외에서

많이 관찰되는 것도 그런 입지 조건 때

문이다. 

여러 종류의 줄나비류를 비롯하여 산

호랑나비, 뿔나비, 그늘나비, 네발나비, 청

띠신선나비, 작은멋쟁이나비 등이 가을

날김룡사주변에서관찰된나비들이다. 

큰절에서 양진암에 이르는 비포장 숲

길은 부드럽게 휘어지고 구부러진 동선

이운달산의너그러움을많이도닮았다. 

최근 절 안에 연못들을 많이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굳이 많은 돈 들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김룡사 연못처럼 그냥

웅덩이 파놓고 물만 끌여들여 수생태계

가이루어진다. 

김룡사 연못은, 연못 물은 맑아야 한다

는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운 생태연못이

다. 창포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수생식

물, 소금쟁이를 비롯한 각종 수서생물,

왕잠자리를 비롯한 곤충류, 참개구리를

비롯한 양서류, 갈겨니 같은 어류, 물총

새와같은조류, 그리고파충류와포유류

까지 이 연못을 중심으로 생명의 그물을

짜고있다. 

숲길 좌우는 침엽수와 활엽수가 섞여

있는 혼효림이지만, 전나무 숲은 어디서

나 우뚝하게 돋보인다. 사찰의 등나무들

은 대개 식재된 것이 많은데, 이곳에선

길섶에서자생등나무들이눈에띈다. 

여여교를 건너면 오른쪽에 정상으로

가는 숲길이 나 있다. 금선대와 화장암

방향이다.  

까실쑥부쟁이, 개쑥부쟁이, 참취, 구절

초 같은 국화과 가을꽃들을 비롯해 층층

잔대, 마타리, 등골나물, 산박하, 무릇, 눈

괴불주머니, 맥문동, 여로, 누린내풀, 나

도송이풀, 며느리밥풀꽃, 흰진범, 며느리

배꼽, 송장풀 등이 자리하고, 습한 곳에

는 여뀌 종류와 물봉선, 고마리, 물양지

등이피어있다. 

대성암은 비구니 수행처로, 1800년에

김룡사에 있던 청하당을 이전해 지은 것

이다. 해우소도 조촐하고 아담하다. 규모

는작지만, 전통구조를그대로보여주고

있다. 직접 똥을 치고 그 똥으로 농사 짓

는일도옛수행자들의삶그대로이다. 

대성암에서 양진암으로 가는 길은 운

달산 중턱을 휘돌아가는 산복도로이다.

길을 따라 산쪽으로 시멘트 옹벽이 양진

암까지 이어져 있다. 양서류와 파충류들

은 가을에 기온이 떨어지면 동면을 위해

높은곳으로올라가야하는데, 이시멘트

옹벽 때문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기계

(자동차)만을 위한 살생의 도로가 아니

라 이제는 인간과 자연이 합일하는 상생

의길이절집에필요하다. 양진암은자연

에 손을 너무 많이 대서 산중암자다운

맛을찾아보기어렵다. 

양진암 마당에 서면 운달산의 한자락

이 시원히 펼쳐진다. 그러나, 운달산은

고만고만한 높이의 봉우리들이 능선처

럼 이어져 있어 어느 봉우리가 정상인지

가늠이 잘 안 된다. 

게다가 기암이나 절경마저 눈에 띄지

않는 수더분한 육산이다보니 소문도 그

만큼 적다. 산은 사람들 눈에 덜 띄는 만

큼 오염이나 파괴도 적다.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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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해우소, 토봉, 흙웅덩이 연못

생태환경 두루 갖춰

전나무 씨 유전자 우수해 10년 동안 종자 채취

암자나 토굴의 양봉 농사는 자립경제 수단될 만

양진암으로 가는 길 시멘트옹벽 식생들에 위협

김룡사보장문앞전나무숲길.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68) 운달산 김룡사

연못은 물이 맑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깬 김

룡사의 생태 연못. 창포를 비롯해 다양한 생물

들이생태그물을이뤄살아가는공간이다.

김룡사해우소뒤편.

양진암가는길가의옹벽.

주문
전화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
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38,500원(염주,합장주,염주 주머니)

∙크기 : 직경 10mm

희희담담석석 110088염염주주 출출시시기기념념!! 희희담담석석 합합장장주주 증증정정!!

희담석 염주세트

희담석 방석

보 이 차

현대불교신문사 영업팀 02)2004-8213
[국민은행] 006-25-0023-989   2004-8215(주)현대불교신문사

사은품 : 희담석 찜질팩

희담석 허리팩
희희담담석석 염염주주는는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피로가 누적된 불자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은품 : 희담석 눈찜질팩

44,000 → 35,200원 (20%할인)
∙총길이 : 120.5cm     ∙내용물 : 희담석가루, 물, 수지
∙표피 : 무독성 PVC sheet (항균 99.9%의 금가루 첨가)

*희담석활용100% 활용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나쁜기운을내뿜은후원래의희담석상태로되돌아갑니다.

자사통
보이차의 자사통은 이싱 정산에
위치한 황용산의 홍니만을 사용하여
직접 작가에게 주문 의뢰한 작품으로
순수한 자사의 원료로 만듭니다.

∙크기 : 지름 29cm, 높이 37cm

∙종류 : 담녹색, 황토색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198,000 → 158,400원 (20%할인)
∙규격 : 425mm × 400mm
∙무게 : 950g ~ 1000g
∙색상 : 살구색, 쥐색
∙재질 : 겉커버 - 고급 샤넬천,

속커버 - 희담석 알갱이가 들어있는 고급 방수천

건강용품 특별할인판매건강용품 특별할인판매건강용품 특별할인판매건강용품 특별할인판매건강용품 특별할인판매건강용품 특별할인판매건강용품 특별할인판매건강용품 특별할인판매건강용품 특별할인판매건강용품 특별할인판매건강용품 특별할인판매건강용품 특별할인판매건강용품 특별할인판매건강용품 특별할인판매건강용품 특별할인판매건강용품 특별할인판매건강용품 특별할인판매건강용품 특별할인판매건강용품 특별할인판매건강용품 특별할인판매건강용품 특별할인판매건강용품 특별할인판매건강용품 특별할인판매

특별할인가 600,000 
→ 500,000원

∙구성 : 보이차 14편, 

자사통

■■ 수수입입원원 :: ㄜㄜ홍홍다다원원

홍다원의 보이차는 식약청의 검사를 통해 직수입하고 있습니다. 

보이햇차는 모두 수작업으로 제작하여 떫거나

쓰지 않은 최고급 보이차입니다.

보이햇차 야생지 : 운남성의 서북지방(고리공산)으로 서쪽으로는‘티벳’,  

동쪽으로는‘샹그리라’가 인접한 험한 산악지형으로 매우 청정한 지역임


